
오늘(3일) 경주 보문단지 벚꽃 군락지 개화
- 작년(3.31)보다 3일 느림 -

□ 대구기상지청(청장 장현식)은 경주시의 대표 벚나무 군락지인 보문단지 일
대의 표준관측목이 4월 3일(월) 개화했다고 발표했다. 이는 작년보다 3일 
느리다.

구  분 2017년 2016년(작년) 최근10년(2007~2016년)

개  화 4월 3일 3월 31일 4월 1~2일

만  발 - 4월 6일 -

    ※ 관측장소 : 경북 경주지 보문관광단지 물레방아광장 입구 벚꽃 군락지 내 관리번호 5번째 벚나무 기준 
    ※ 개화 관측 기준 : 한 나무에서 임의의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

 

□ 벚꽃의 개화 및 만발은 기온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, 경주시의 올해
(3.1~4.2)의 평균기온이 6.8℃로 작년(7.9℃)과 2011년 이후 6년간(7.15℃)보다는 
낮았다.

구  분 2017년 2016년(작년) 2011년 이후 6년간

평균기온 6.8 7.9 7.15

□ 벚꽃 개화 사진

2017. 04. 03.(월) 20:00 (총 1 매) 즉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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